
김영아 교수의 놀이로 脈 잡는 논술 

 

15. 논술의 강자가 되자. 

 

1. 단어와 문장의 치환  

① 단어, 문장 치환 

* 논술에서 치환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 글을 쓰고 자가 첨삭을 할 때 읽어 내려가다 보면 무엇인가 목에 걸린 듯이 넘어가지 않

는 부분이 있다.  

* 물 흐르듯이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그렇지 못하다면 걸리는 부분이 제대로 표현 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이럴 때 걸리는 부분을 잡아내어 다른 단어, 다른 문장으로 치환해 볼 수 있다. 

* 이렇게 문제를 파악하고 재빠르게 치환하는 능력이 논술쓰기에서 매끄러운 논술전개의 중

요포인트다. 

 

 

 

 

 

 

 

 

 

 

 

 

 

 

 

 

 

우리가 눈발이라면 

안도현

우리가 눈발이라면 

허공에서 쭈빗쭈빗 흩날리는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세상이 바람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함박눈이 되어 내리자. 

 

우리가 눈발이라면 

잠 못 든 이의 창문가에서는 

편지가 되고 

그이의 깊고 붉은 상처 위에 돋는 

새살이 되자. 

* 중학교 국어 시험에 “진눈깨비”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함박눈이 되어 내리자.”가 

이 시의 다른 시어에 어떻게 치환됐는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논리에 어긋나지 않고 

의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언어치환을 잘하려면 다양한 문장 속에서 단어 바꾸기 연습을 하

는 것이 좋다. 

 



② 다르게 생각하기 

* 갈치는 살아있을 때 □ 다.  라는 질문에 출연자 들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 지를 발표하게 하는 스펀지라는 프로가 있다. 이 프로는 상당히 인기도 있었고 신

선했다. 

* 이 답을 말하려면 나름대로 논리적 상상을 해야 하는데 고정관념이 있으면 새로운 발상을 

하기가 쉽지 않다. 

* 고정관념에서 벗어난답시고 논리에 맞지 않은 답을 내 놓는 것도 문제다.  

* “몸이 길다.”라고 대답했다면 갈치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못 벗어난 것이고 “숨을 안 쉰

다.”라고 했으면 비 논리적 답변이 된다. 

*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평소에 생각하기와 다르게 사고하되 논리적으로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 이 문제의 정답은 “꼿꼿이 선다.”였다. 

 

2. 논리 놀이, 치환하기 

① 상상력과 논리의 결합 

* 상상과 논리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여긴다. 

* 존재하지 않는 것을 떠올리는 “상상”은 논리적 제약도 받지 않기에 비논리적이라고 여겨

진다. 

* “논리” 는 무미 건조한 사고로 여겨지고 한치의 오차가 생기면 안되는 것으로 인식된다. 

* 인류를 발전시켜온 힘: 상상과 논리의 결합 

* 아인슈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뉴턴의 상상: 이들의 상상이 위대한 것은 현실로 이끌어

낸 상상이기 때문이다. 

* 상상을 현실로 이끌어 낸 힘은 논리이다. 

 

② 언어의 꽃, 비유하기 

* 아이들에게 비유란 쉽지 않음: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추론하

지 못하면 이해가 힘들기 때문 

* 직유법: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다 드러나 있는 비유법의 일종(형식: ∼같이, ∼처럼, ∼인

양, ∼인듯) 

* 은유법: 직유법에서 다리 구실을 하는 연결어(∼같이, ∼처럼, ∼인양, ∼인듯)를 빼고 비

유하는 방법(예: 내 마음은 호수요.) 

 

 

 

 

 



 

 

 

 

 

 

 

 

 

 

 

 

 

 

 

 

 

 

 

 

 

 

 

 

 

 

 

 

 

 

혼자 있어봐 

이화주

친구와 

쌍동밤처럼 

어깨동무하는 것도 좋지만, 

 

참새 떼 처럼 

짹째글 짹째글 

몰려다니는 것도 좋지만, 

 

가끔씩은 

아주 가끔씩은 

혼자 있어 봐. 

 

별들의 이야기 

엿들을 수도 있고,  

입속말하던 시계들이  

낭랑한 목소리로 말을 걸어 온단다. 

 

그래, 운동장 가슴이 쿵쿵 울리도록 

뛰놀던 아이들이 가버린 

늦은 저녁 

그네에 혼자 앉아 

바람처럼 휘파람을 불어봐. 

 

거인같은 운동장이 

이웃집 아저씨처럼 

너를 번쩍 안아 올려 

네 마음의 무게를 재어 주실 테니까. 

* 직유 표현: 쌍동밤 같은 친구, 참새 떼 처럼, 휘파람 같은 바람, 거인같은 운동장, 이웃집 

아저씨처럼 

* 은유 표현: 별들의 이야기, 입속말하던 시계, 낭랑한 목소리, 운동장 가슴, 네 마음의 무

게 

 

③ 치환 연습하기 



㉠ 은유 표현 연습하기(단어치환) 

* 내 마음은 호수요. 

• 호수 대신 넣을 수 있는 단어 생각하기 

• 서울은          다. 에서 빈칸에 넣을 수 있는 말 생각하기 

 

㉡ 5줄 연습하기(문장치환) 

* 서울은 살기 좋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①                 

         ②                 

         ③                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서울이 살기 좋습니다. 

 

<물건 이름 바꾸기> 

① 학교 물건들의 이름을 다 다시 붙여 보게 함 

• 이름 붙인 이유까지 설명하게 함 

• 한 주 동안 그 물건을 그렇게 부르기로 약속함 

 

<개사하기> 

① 징글벨 노래에 맞춰 “미국 워싱턴, 영국의 런던, 프랑스 파리, 러시아 모스크바” 라고 부

르며 수도를 외우게 함 

• 같은 방법으로 아프리카 나라만을 가지고 2절을, 아시아 나라만을 가지고 3절을 만들어 

보게 함 

 

♠ 심화 학습 

<복잡한 문제, 행렬로 풀기> 

 

 

 

 

* 지문을 읽었을 때 누가 어떤 애완 동물을 좋아하는지 한눈에 들어 오지 않지만 종이에 표

를 만들면 간단해 짐 

  수진 영호 윤재 

강아지    

고양이    

햄스터    

“수진, 영호, 윤재는 각각 하나의 애완동물을 좋아하고 다른 동물을 싫어한다. 영호는 강아

지를 싫어한다. 윤재는 고양이를 좋아한다. 수진이는 햄스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 이 표를 행렬이라 하고 주어진 단서를 찾아 칸을 채워 넣으면 복잡한 문제가 훨씬 일목요

연해짐 

  수진 영호 윤재 

강아지 0 × × 

고양이 × × 0 

햄스터 × 0 × 

 

* 행렬은 문제 해결 외에도 정보를 분석하는데 유용하다. 이를테면 연필과 샤프연필의 장단

점을 비교하는 간단한 것부터, 기업체가 여름철 음료수의 판매량을 분석하는 일, 초등생의 

사교육 실태 등 복잡한 것도 가능하다. 행렬을 이용해 분석을 하다 보면 논리가 좀더 분명

해 질 뿐만 아니라 창의적 사고의 기반이 되기도 한다. 


